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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점심 식사 
(Le déjeuner: panneau decorative  c. 1874)

끌로드 모네 (Claude Monet 1840 - 1926)

(캔버스에 유채 160 cm x 201 cm  파리 도세이 미술관)

프랑스 화가 끌로드 모네는 평생 정원 그림을 그

렸다. 지베르니라는 시골에 집과 정원을 지어 놓고 

40년 동안 정원 그림을 그렸으며 말년 30년 동안은 

연꽃이 핀 정원만을 그렸다. 그에게 있어 정원은 영

감의 원천이었으며 정원 그림은 그에게 큰 성공을 

가져다 주었다. 화가로서 명성을 굳히고 경제적으로 

안정되면서 모네는 정원을 계속 확장했고 그림을 그

리기 위해 특정한 형식으로 설계하기도 했다. 

모네가 정원에서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니다. 그를 만

나고 그의 정원을 보기 위해 방문한 동료 화가들을 

정원에서 맞았다. 수많은 화가들이 모네의 정원에서 

감명 받았고 모네와 뜻이 맞는 이들은 그의 정원에

서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네

에게 정원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

이었다. 

이 그림은 그가 지베르니에 정착하기 전에 선보인 

그림이다. 어느 화창한 여름날 정원에 차려 놓은 점

심 식사 테이블을 그렸다. 과일과 빵, 차와 와인 등 간

단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

이미 마친 듯 테이블은 약간 어지럽혀져 있다. 모네

의 아들인 듯한 소년이 땅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고 

있는 와중에 여름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인들이 저 

뒤에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. 테이블 위에 무심

코 던져져 있는 냅킨, 벤치에 남겨진 가방과 파라솔, 

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걸어 놓은 밀짚모자까지 모든 

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.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정원

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. 

모네가 이 그림을 발표했을 때 대중의 반응은 매우 

좋아서 정원 그림 주문이 쇄도했다고 한다. 그 후 그

는 결국 지베르니에 정착해 평생 정원만을 그리며 

살았으니 어쩌면 이 그림은 미래의 작품 세계를 예

고한 그림이 아닌가 싶다. 

불볕 더위 속의 여름은 치열하게만 느껴지는데 이 

정원 속의 여름은 어찌 이렇게 느긋하고 평화로울 

수 있을까 싶어 모네의 그림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

된다.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빛의 그림자 등 아

주 조그만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묘사된 이 그림을 

보면 매일 흘러가는 여름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

그림으로 남겨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

이 든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
